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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정년연장 법제화 5만 국민청원 달성�향후 환노위 회부 뒤 심사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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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1차 제도/단협 실무소위원회 회의�勞, ‘초고령 사회 대응 위해 정년연장, 임피제 개선 등 필수’





[제14 - 477호]


 2023년 9월 14일(목)





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14일(목) 14시, 2023년도 단체교섭 제1차 제도/단협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분야의 ▲임금피크제 개선 ▲연차촉진 폐지 ▲청원휴가 확대 ▲정년연장 등 각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. ��먼저 임금피크제 개선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당시 임피제는 2015년 정년연장과 연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  현재의 상황에선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. ��노측은 당시 사정을 고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결단을 내렸으나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현 시점에서는 임금피크제의 감액률과 감액기간을 더욱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. �또한 노동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, 임피 대상자들은 임금 감액뿐 아니라 인사에 대해서도 일부 불합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어필했다.��그러나 사측은 임금피크제가 이미 개선을 도출한데다 지난 해에도 임피 대상자 특별승진을 한 바 있어 추가 개선은 어렵다고 답변했다. ��회사는 다만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따라 재정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기존의 ‘명장, 시니어 컨설턴트’ 제도 외에도 동기부여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 ��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이견은 여전하다. 노동조합은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점진적 연장을, 회사는 매 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비용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 ��회사는 이 외 안건인 연차 촉진제 폐지는 직원 휴식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이기에 수용이 어렵고, 총량 자율근무제, 청원휴가 기간 휴무일 확대 등 단협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항 등 전체적인 항목에서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. 다음 제도/단협 실무교섭은 18일(월) 14시에 열릴 계획이다.���








